
김정은동지의 일화 

롱  구  공 

 

주체 101(2012)년 5 월 1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강성원을 찾아주시였다. 

체육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롱구공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이 그이께 롱구공을 가져다드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바닥에 공을 치시며 동행한 일군들

에게 무슨 소리가 나지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건물안의 방음상태를 확인하고 계신다는것을 알

게되였다. 

그이께서는 자리를 뜨시기에 앞서 방음이 잘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로동자들이 경기를 하면서 무릎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장

바닥에 고무깔판을 깔았던것이였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강성원은 로동자들이 휴식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리상적이였다. 

물놀이장, 수영장, 탁구장, 미용원, 오락실 등 모든 설비들이 공장

로동자들에게 편리하게 되여있었다. 

체육경기 등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며 로동자들은 꿈을 꾸는것

같다고 말하군 한다. 

그들 모두가 완전무결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께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세심히 살펴주시였다. 

  


